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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조상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민족입 
니다. 하나님은 이 세 조상을 통해 하나 
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 
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 
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 
느냐”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통해 성 
부 하나님, 이삭을 통해 성자 하나님, 
야곱을 통해 성령 하나님, 즉 삼위 하나 
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 세 조상의 신앙을 가져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시작이자 
머리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타나 
십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시며, 그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은혜로 부르셨습니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곧 하늘에 속한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의 목적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의 부르심의 소망, 성도 안 
에서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알기 원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 

다(엡 1:18-19). 또한 이 부르심의 귀 
중함을 넘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모든 것들을 주시 
려는 믿음과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의 
삶을 교훈으로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 
브라함은 옛 것을 버리는 신앙, 곧 십자 
가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 
되려 함이라”(빌 3:8)라고 고백한 것처 
럼 세상에 속한 것을 버리는 신앙을 아브 
라함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는 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발 
견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제물이 될 때, 그 자리에 있던 한 마리 
양의 죽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이삭은 일평생 순종하며, 온 
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마 5:5)라는 말씀처럼, 
이삭은 아무런 노력 없이도 계속해서 땅 
을 차지하며 부모가 물려준 기업을 누리 
며 살았습니다. 이삭처럼 상속과 누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버리는 
신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십자가 
에 죽을 때,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 
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성령 하나님을 나 
타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루신 것을 피조 세계와 인간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 
음과 부활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었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신앙 생활을 통해 첫 번째로 
는 선택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롬 9:11-12) 
하신 말씀은 그의 부르심이 우리의 행위 
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임을 보여줍니 
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를 택하사”(엡 1:4)라는 말씀처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신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신앙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진리는 ‘철저한 다루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되 
게 하기 위해 철저히 다루십니다. 아버지 
와 형을 속여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광야 
로 도망가다 사닥다리가 놓인 꿈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진리를 발견합니다. 이후 얍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그는 ‘이스라엘’, 곧 하 
나님의 왕자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하나 
님의 선택 가운데 다듬어지고, 결국 하나 
님의 왕자가 되는 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도 아브 
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창세 전에 택 
함 받아 부르심을 입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며 은혜를 누리다가, 마지막에 
는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 
니다.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 
음을 가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그렇게 만드신 것을 받아들 
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누림이 운명 
입니다. 어려운 환경이 오더라도, 2천년 
전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진리를 믿고 맡길 
때 점점 누리게 됩니다. 교리가 아닌 
실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아브라함 
과 이삭, 야곱의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때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Passage: Genesis 26:1–7, 12–18 (ESV)

Date: July 6, 2025

Pastor: Dongsuk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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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of the Week: 
The Faith of Abraham, Isaac, and Jacob

preciousness of this calling, God reveals 
through Abraham a life of faith that 
receives all the spiritual treasures of the 
kingdom of God and enters into spiritual 
communion with Him.

Abraham, who reveals God the Father, 
lived a life of faith that let go of the old; this 
is the life of the cross. It is just as the 
apostle Paul confessed, “I count everything 
as loss because of the surpassing worth of 
knowing Christ Jesus my Lord. For his sake I 
have suffered the loss of all things and 
count them as rubbish, in order that I may 
gain Christ” [Philippians 3:8], Abraham 
shows us the life of faith that casts off the 
things of the world.

Through Abraham’s son Isaac, we 
discover Jesus Christ, the Son of God. When 
Isaac became the sacrificial offering on 
Mount Moriah, the lamb that took his place 
prefigured the death of Jesus Christ. Isaac 
lived his life in obedience, gentleness, and 
humility. Just as Matthew 5:5 says,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shall inherit the earth”, 
Isaac continuously inherited land and 
enjoyed the blessings passed down from his 
parents without striving for them. To live this 
life of inheritance and enjoyment like Isaac, 
we must first embrace a faith like Abraham's 
that lets go of the world. When I die with 
Christ on the cross, the resurrection life of 
Jesus overflows within me.

Finally, Jacob represents the Holy Spirit. 
The Spirit teaches the created world and 
humanity what Jesus Christ has accomplished. 
He reveals to us that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Christ have become our all.

Through Jacob’s life of faith, we first 
discover the truth of God’s sovereign choice. 
Before Jacob and Esau were even born, God 
said, “The older will serve the younger” 
[Romans 9:11-12], showing us that His 
calling is not based on human works but on 

His will. As described in Ephesians 1:4, He 
chose us in Christ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according to His good 
pleasure and will.

The second truth we discover 
through Jacob’s faith is thorough 
refinement. The Holy Spirit shapes and 
disciplines us so that we may become like 
God. Jacob deceived his father and 
brother to steal the blessing and fled into 
the wilderness. There, through a dream of 
a ladder reaching to heaven, he came to 
know the truth that the Son of God would 
come into the world. Later, at the Jabbok 
River, when he wrestled with God, he 
received the name Israel—“prince of God.” 
This is the life of Jacob: chosen by God, 
refined by God, and ultimately becoming 
a prince of God.

In the same way, in our journey of 
faith today, we need the faith of Abraham, 
Isaac, and Jacob. We, too, have been 
chosen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and called by God. We forsake all 
worldly things, live by grace, and in the 
end become Israel: God’s prince. It is not 
about asking, “How can I have the faith of 
Abraham?” It is about accepting the 
reality that God has already made it so 
through the cross.

It is the inheritance of those who 
believe in Jesus to enjoy what's already 
been accomplished on the cross. Even 
when hardships come, as we entrust 
everything to the truth that Jesus already 
resolved all things through His death and 
resurrection 2,000 years ago, we will 
gradually come to experience and enjoy 
this reality. This is not a doctrine but a 
living word of life. May this faith—the 
faith of Abraham, Isaac, and Jacob—
overflow in all of us.

Israel is a nation established through 
the covenant that was given to the three 
patriarchs—Abraham, Isaac, and Jacob. 
Through these three forefathers, God reveals 
who He is. As it says in Matthew 22:31, “Have 
you not read what was said to you by God: ‘I 
am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Through Abraham, we 
come to know God the Father; through Isaac, 
God the Son; and through Jacob, God the Holy 
Spirit—the Triune God Himself. Furthermore, 
through the nation of Israel, God teaches us 
that we must have the faith of these three 
patriarchs.

First, the God of Abraham is revealed as 
the God who initiates, the God who is the 
Head—the Father. Abraham’s journey began 
when God called him. In Genesis 12, God 
told Abraham to leave his country, his 
relatives, and his father’s house. He 
promised to make Abraham into a great 
nation, to bless him, and to make his name 
great. God called Abraham by grace—not to 
give him things of this world, but to grant 
him blessings belonging to the eternal 
world, the blessings of heaven. And to 
Abraham, God gave Isaac. Likewise, God has 
called us to give us His Son, Jesus Christ.

The second purpose of God’s call to 
Abraham was to give him the land of 
Canaan as an inheritance. As Ephesians 
1:18-19 teaches, God calls us so that we 
might know the hope of His calling, the 
riches of His glorious inheritance in the 
saints, and the immeasurable greatness of 
His power toward us. In addition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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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교회 공통 기도제목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사역자들 (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 
최귀순 전도사)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광주기도처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포항 등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 올해 11월에 있을 요한계시록 집회를 위해

주 간 소 식

 삼나소식 온라인

나성교회 삼나소식삼성교회 삼나소식

2.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발견하고 경험한 하나님을 

내 신앙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3. 묵상한 말씀을 통해 격려가 되었던 말씀이나 소망을 
품게 된 말씀을 아래에 간단히 적어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후에 2페이지에 있는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의 묵상 질문들을 활용하셔서 들었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1페이지의 <이번주 은혜의 말씀>과 본문 말씀 
(창세기 26장 1-7, 12-18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던 부분 을 간단히 
적어 보세요.

◦ 김옥경 집사 (82세) - 치매와 우울증 증세 회복을 위해 

◦ 김현숙 집사 (61세) ­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심한 귀 
통증이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 

◦ 정신자 집사 - 자녀들 (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 
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 권오중 집사 (47세) ­ 척수종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 장현주 집사 - 신장 기능 저하(40% 정도)와 당뇨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신장 약을 먹을 때 어지럽고 힘이 
듭니다. 신장 기능과 당뇨가 치유될 수 있도록

◦ 한순희 집사 - 아들들(곽민준, 곽요한)에게 구원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 김영희 자매 (60세, 도봉구역) - 궤양성대장염으로 
20년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 김연희 집사 - 허리 디스크 탈출과 협착증으로 
수술하였습니다. 마비되었던 부분이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합니다. 회복을 
위해

나성교회 EM

나성교회 KM

◦ Home Depot 사역 - 김학철 목사
◦ 물댄동산 (장애인 선교 단체)
◦ LA 거리 선교회 - 전예인 목사
◦ 멕시코 (엔세나다) - 임주영 목사
◦ 멕시코 (티후아나) - Carlos Chavez목사
◦ Love Mexico - 박세목 장로
◦ Albania - 양은숙 선교사
◦ 중동 (이라크 & 요르단) - 구금성 선교사

◦ Cambodia (TASSEL) - Joji Tatsugi
◦ Indonesia - 3 missionary couples:

a. Ruth and Austin Kuklenski
b. Josiah and Sophie Glesener
c. Michael and Morgan LeBlanc

아래는 나성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 단체/선교사 명단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 담임목사님의 한국의 모든 일정과 영육간 강건함을 위해

◦ 송영수 (제인) 자매 - 신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남은 
치료와 회복을 위해

◦ 한아림 자매 (청년회) -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남은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서인숙 권사 (한나선교회) -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 김묘자 권사 (모세회) - 천식이 재발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 김풀리 자매 (제3여선교회) -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이수영 장로 (여호수아회) - 무릎 관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회복과 건강을 위해 

◦ 심순근 권사 (모세회) - 영과 육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 김영자 집사 (모세회) -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 양홍숙 권사 (모세회) - 신장질환과 심장이상의 
합병증세로 요양원에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최지민 자매 (제1여선교회) - 유방암과 림프 전이가 
되어 치료하는 중에 면역력이 떨어져 위와 목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하여 

• 담임 목사님의 한국의 모든 일정과 영육간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남녀선교회 월례회로 모입니다. 

  선교회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 예배에 새로 참석하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로비 

  옆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음식을 나누며 함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